관광산업과 스마트관광 — 1장 강의노트
개념 → 도시 → 측정 → 수용, 네 갈래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.

① 개념 — 스마트 관광이란
정의  ICT로 관광 자원 · 서비스 · 경험을 데이터로 잇고, 그 데이터로 더 나은 여행을 설계하는 관광.
오해와 바른 이해  「관광객에게 앱을 주는 것」이 아니라, 도시의 관광 전체를 더 지속가능 · 접근 가능 ·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. EU 공모의 첫 심사 부문은 접근성.
e-Tourism과의 차이  온라인 예약(전자관광) → 센서 · 모바일 · AI가 실시간으로 읽고 반응(스마트 관광).
	네 기둥
	스마트 목적지(도시 인프라 · 와이파이 · 혼잡 정보) · 스마트 경험(개인화 추천 · AR 해설) · 스마트 비즈니스(동적 가격 · 수요 예측 · OTA) · 스마트 거버넌스(수요 분산 · 오버투어리즘 · 안전)

	기술
	모바일 · 앱 · LBS/GPS · IoT(비콘 · 센서) · 빅데이터 · AI(챗봇 · 추천 · 번역) · AR/VR · QR · 모바일 결제

	여정 고리
	여행 전 → 이동 중 → 여행 중 → 여행 후 → (후기 데이터가) 다시 여행 전 — 끝이 아니라 고리(loop)


② 도시 — 스마트관광 5대 요소(한국관광공사, 2020)
	5대 요소
	스마트 경험(AR · VR → 관광매력) · 스마트 편의(O2O · 사이니지 → 일정 관리) · 스마트 서비스(챗봇 · 로보틱스 → 품질 개선) · 스마트 모빌리티(MaaS · 공유 · 자율주행 → 방문범위 확대) · 스마트 플랫폼(AI · 데이터 → 정보 공유)


③ 측정 — 척도개발 다섯 산업과 여덟 요인
	여덟 요인
	기술통합성 · 편의성 · 정보성 · 스마트인프라 · 신뢰성 · 개인화 · 상호작용성 · 보안성

	공통 요인
	편의성 · 스마트인프라 — 다섯 산업 모두의 바닥

	산업별 기울기
	여행 · 외식 · 컨벤션 → 기술통합성 · 정보성 · 신뢰성  /  숙박 · 항공 → 개인화 · 상호작용성  /  항공만 → 보안성

	만드는 법
	문헌 · 현장자료(Nvivo 내용분석) → 1차 문항 → FGI · 전문가 검토 → 겹치는 것 · 막연한 것 빼기 → 신뢰도 · 타당도 검증 → 최종 척도


④ 수용 — 왜 쓰고, 왜 안 쓰나
TAM(유용성 · 용이성) → TRAM(기술준비도) → UTAUT2(통합 · 습관 · 가격) → 혁신저항 · PAM(지속이용). 기술이 있어도 쓰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스마트관광이 된다.

기억할 세 문장
1. 스마트관광은 기술의 보유가 아니라, 이용자가 경험하는 「스마트함」이다.
2. 편의성 · 스마트인프라는 모든 산업의 바닥이고, 산업의 여정이 달라지면 강조 요인도 달라진다.
3. 앱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, 여행 전 · 중 · 후의 데이터를 고리로 잇는 일이다.
